
핑크레드의 실전 모바일 자바(SK-VM) 프로그래밍 

  

안녕하세요 핑크레드 입니다. 음..처음으로 이런 강좌를 쓰게 됐습니다. 틀림 점도 많고 부

족한 점 무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언제라도 태클을 걸어주시면 강좌에 많

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SK-VM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SK-VM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전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실전은 역시 이론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제가 언어 구사 능력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가끔씩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글

잘 쓰면 프로그래머 하겠습니까..책이나 쓰고 있겠죠.ㅋㅋㅋ 특별히 단어에 신경 쓰지 않고 

강좌를 썼습니다. 제가 부담이 갈까봐.. 부디 채팅용어가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현재 실전 어플리케이션은 결정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채팅 프로그램이 기본이다라고 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해보라고 하는데..만일 이 강좌를 보시는 분 있으시다면 메일로 의견 주시

면 함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일이 올런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게임을 하자

고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이해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슬슬 강좌를 시작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 이론 강의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1. 실전 모바일 프로그램이란? 

 

1) 모바일 프로그램은 UI가 80%는 먹고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 MIDP용 UI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MIDP용 UI는 단

지 공부할 때 이용하는 UI에 불가 합니다. 상용 프로그램은 MIDP용 UI를 사용하면 회사 그

만 둬야 합니다.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동감하는 이야기로 “모바일 프로그램은 일단 UI가 

80%는 먹고 들어간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UI를 하나하나 만들어 줘야 합니다. 

List, Ticker, ProgressBar, Button 등 모든 것을 다 구현해주어야 합니다. 편하게 쓰기만 했

던 UI를 일일이 다 구현해 주어야 하면 힘든 점도 많지만 프로그램을 이해 하는데 많은 도

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과 같이 일일이 하나하나 UI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하듯이 UI의 중요성은 입이 아프도

록 말해도 부족합니다. 참고로 디자이너 여러분들 힘 써주십시오. 그럼 나머지 20%는 머냐 

스피드 입니다. 얼마나 빨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보통 초당 몇 프레임이 나오느냐 하는

등의 요구죠. SK-VM은 이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곳 SK-VM 1.2가 나온다니 속도도 

많이 향상 됐다는데 기대해봐야죠. 

 



2) 실전 힙 메모리 관리 

 단말기 힙 메모리는 요즘 들어서 조금씩 많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400K정도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도 힙 메모리가 부족한 건 늘 상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말기는 삼성 X430입니다. 이 넘은 힙 메모리가 690K정도 됩니다. 아주 와땁니다. ㅋㅋㅋ 

성룡도 그러지 않습니깐 “운전이 빨라줘요..!!” 힙메모리가 좋으니 운전도 빨라집니다. 가끔

씩 제가 이성을 잃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주위 분들은 이미 저의 모든 모습을 파악하고

(왕소심, 왕삐짐, 이중 인격등) 있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그 했다고 

저를 욕하시면 왕소심 해집니다. 

 프로그램 시 힙 메모리 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힙 메모리 부족 시, 

첫 번째 프로그램을 최적화 한다던가,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그림파일을 줄인다던가, 셋째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서 약간이나마 기술적인 면을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도 모르

지만 그래도 함 해보는데 까지는 해보죵.. 

 

3) 효과적인 프로그램 스타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솔직히 단말기 프로그램 시에 누구나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타 더 좋은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

도 태클을 걸어 주시면 피하지 않고 발만 살짝 들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프로그램 스

타일도 소개해 드리면서 실전은 언제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

습니다. 역쉬 자기 만의 스타일을 찾아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누가 모듈화가 

나쁘다고 하겠습니다만 단말기 프로그램에서는 모듈화는 소스만 길어지는 효과로 인하여 낭

비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혼합하

여 쓰는 것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4) 꾸준한 버그 테스트 

 버그 없이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없다. 프로그램 시에 일일이 모듈 하나하나 테스트 해보

고 분석해도 역시 버그는 없을 수 없습니다. 버그를 찾아내는 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가

끔씩 쓸데 없는 버그로 일주일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단순한 부분에서 버그가 발

견되면 정말 어이가 없어지죠. 이러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히 디버그가 불가능한 단말기 프로그램은 최악입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버그 잡이가 됩시다. 

 

첫날 이라서 간단한 이론 수업으로 마무리 합니다. 전 “프로그램은 살아 있다”라는 신조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조그마한 프로그램이 점점 

더 자라고 밥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 살찌면 다이어트도 시켜주고, 남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화장도 해주고, 가끔씩 놀아도 주고, 가끔씩 어디가 아픈지 살펴 보고 항생제도 나주고 이

렇게 정성 들여야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강좌를 진행

해야 할지 깜깜하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끔씩 업무로 인하여 

강좌가 늦어질 수도 있는 등의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또한 강좌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 다

시 공부할 생각입니다. 다음 강좌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스타일에 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프

로그램 시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여타 부분을 제치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강좌는 언제 올라올지 ㅋㅋㅋ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는 주에 

한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기를 빌어 주세요. 

 

닉네임 : 핑크레드 

성격 : 왕소심, 왕삐짐, 이중인격, 수다쟁이 

이메일 : pinkred@hanafos.com 

 

추신 : 강좌를 다른 사이트에 올리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단지 저한테 메일 한 통 이라도 보

내주시고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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